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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타 히데이에 공의 소철】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얼마 전 하치죠 섬의 우키타 히데이에 공을 기리는 그룹 

「하치죠 섬 쿠후쿠 모임」에서 약 400 년 전의 히데이에 공이 

직접 심었다는 소철을 분주 해 주셨습니다. 

받은 소철은 히데이에의 탄생지로 불리는 카메야마 성터 

(오카야마시 히가시구 누마)에 큐후쿠 모임의 여러분과 함께 

식수하기로 하고 식수식에 가는 길에 저는 히데이에의 기구한 

생애에 대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히데이에의 아버지인 나오이에는  이 성을 손에 넣고 나서 

전국의 총아로 부상한 일대에  다이묘가 됩니다.  

뒤를 이은 히데이에는 도요토미 정권하의 임진왜란에서 

총대장을 맡는 등 젊어서는 활약했지만, 히데요시 몰락 후 우키타 



소동으로 유력 가신 단이 해산, 그 후 세키가하라 전투에 패해 

개역되어,  시마즈 집에 숨어 사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때 히데이에는 출가 스스로를 휴복이라고 칭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쿠가와에게 복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케합니다. 

 

전국 시대 일본에는 가메 야마 성 같은 산성이 5 만 곳도 있어 

당시의 인구에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200 명에서 300 명으로 

하나의 산성이 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산성은 살기 어려운 곳이 있지만 적의 공격을 

방지하기 쉽고 이러한 산성에 거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항상 

싸움에 몸을 두고 내일도 알 수없는 세상에 살게 될때 가ㅓㅅ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데이에는 하치 죠지마에 흘러 간 후 이름을 휴복에서 

큐복으고 개명합니다. 

생각하면 히데이에는 전국 무장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열심히 

이루고자 했지만 섬에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만져 평온한 



생활을 보냈다는 것을 계기로 스스로를 큐복이라고 칭했던 것은 

아닐까요 

 

카메야마 성터의 소철을 통해 히데이에의 마음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